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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9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송암미술관 담당자

∙송암미술관장 김장성 ☎ 440-6771
∙담당자 연창호 ☎ 440-6781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근현대 예술인의 삶을 조명하다!

 - 송암미술관, 3월 31일부터 제10기 송암예술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개설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립송암미술관에서 오는 3월 31일(수)

부터 일반인 대상의 한국미술사 강좌인〈제10기 송암예술아카데미>를 

온라인 강의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강의는 20세기를 산 인천의 근현대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강좌로  박물관 분야는 한국 박물관의 기초를 놓은 우현 고유섭과 

석남 이경성의 삶(강사, 조우성)을 살펴 본다. 우현은 한국의 미학과 

미술사를 개척한  분으로 개성박물관장을 역임하며 많은 저술을 

남겼다. 석남은 우현의 영향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발을 들여 놓아 

한국의 미술평론을 개척하였다. 

○ 서예 분야에는 20세기 국내 서예의 최고봉인 검여 유희강과 동정 

박세림의 삶(강사, 권상호)을 살펴 본다. 검여는 서예가로 전성기인 

57세에 중풍에 걸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자 왼손으로 서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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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불굴의 서예인으로 유명하고 그의 14세 후배인 동정 역시 

50세에 생을 마칠 때까지 서예가로서 불꽃같은 생을 살았다. 

○ 또한 회화 분야로는 판화가인 김상유와 서양화가인 박영성의 삶

(강사, 김학균)을 살펴 본다. 김상유는 판화가로 한국적인 소박한 

삶과 정서를 잘 표현하였고 박영성은 수채화와 유화에 뛰어나 인하대 

미대 교수를 역임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 이번 강좌는 20세기를 불꽃처럼 살다간 인천 예술인들의 삶을 통해 

앞날의 인천 예술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다.  

○ 김장성 시 송암미술관장은 “인천은 개항이후에 공업도시로서의 

특징에 못지않게 문화예술의 선구적 도시로서 국내의 예술을 주도

했던 예술도시임을 이번 강좌를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강좌는 3월 31일에 개강하여 4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시) 

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전화(☎

440-6781) 및 송암미술관 홈페이지 접수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암미술관(☎440-6781)로 문의하면 된다. 

연번 일  시 분  야 강 의 주 제 강    사
1 03월 31일 박물관 한국 박물관의 길을 놓다

- 우현과 석남
조우성

(前 인천시립박물관장)

2 4월 7일 서예 20C 인천 서예의 두 봉우리
- 검여와 동정

권상호
(동방문화대학원)

3 4월 14일 회화 개척의 길, 인천의 작가들
- 김상유와 박영성

김학균
(서예협회 고문)

<붙임> 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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